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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름철 봉군관리
  유밀기에는 수밀에 다망하지만 유밀기가 끝나면 이제 양봉에 관한 모든 일이 끝났다는 듯이 봉군관리에 태만하게 되기 쉽다. 유밀기 후 밀원이 갑자기 감소하는 지방이 많고 게다가 이미 과도하게 채밀된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봉군의 세력이 쇠퇴하게 되는 등 실로 위험한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 대개 추운 지방에 있어서의 여름철은 따뜻한 지방의 봄철 유밀기에 못지 않게 벌들의 활동이 왕성하여 이에 따라 봉군관리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와 반대로 따뜻한 지방에 있어서의 여름철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봉군관리상 어려운 계절의 하나가 된다. 또한 이는 식량이 없어 급이하여도 한번 소상 내의 저밀이 소비되면 봉군은 여간해서 저밀을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유밀이 끝나면 도봉의 발생이 심해지고, 어떤 봉군은 도망을 하는 예가 있으며 어떤 봉군은 여왕벌을 잃어 산란성 일벌이 생기는 등 각종 불리한 현상이 일어나 양봉의 실패를 초래하는 일이 많은 시기가 여름철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이 때의 봉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 여름철은 대부분의 지방에서 밀원이 결핍하는 시기이다. 
  ○ 유밀 말기에 과도한 채밀로 인하여 식량이 결핍되기 쉬우며 또한 봉군이 쇠약해지기 쉬운 시기이다. 
  ○ 해적이 많아 봉군의 피해가 많은 시기이다. 
  ○ 심한 더위로 인하여 봉군이 도망하거나 이외의 분봉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이며 또한 우기가 계속되어 약간의 밀
      원이 있어도 수밀작업을 하지 못하는 시기이다.
  ○ 상기한 여러가지 현상이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봉군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이 심해지는 시기이다. 

	 
	 

	 
	  이상 여러 가지 점을 들었지만 식량이 되는 꿀의 저장만 충분하면 어려운 고비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름철을 무사히 넘기려면 유밀말기(流蜜末期)에 채밀을 적게 하고 꿀이 저장된 소비를 계상에 충분히 넣어 식량실을 조성하여 줌이 이상적이다. 
  봉군에 늘 저밀을 보유하도록 하여줌은 비단 월하기(越夏期)만이 아니고 1년을 통하여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 도봉(盜蜂)의 경계 
  여름철은 밀원이 감소하여 꿀벌은 꿀을 대단히 그리워하기 때문에 벌통에서 꿀의 냄새가 풍기면 그 벌통에 침입하여 꿀을 훔쳐 자기 벌통으로 옮겨 간다. 그러므로 무밀기에 벌통을 함부로 열거나 설탕액을 급여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도봉현상이 일어난다. 

	 
	 
	 
	 
	 
	 

	 
	 
	가. 도봉의 증상 
  도봉의 시음(翅音)은 ‘붕붕’하는 소리가 높고 벌통 근방에서 나는 모습이 불규칙적이며 도봉이 일어나면 하루 종일 양봉장이 어수선하다. 소문을 드나드는 일벌의 태도가 교활하고 드나드는 벌의 속도가 민활한 등 소문 근방이 또한 어수선하다. 처음에는 한 마리의 일벌이 침입하여 꿀을 훔쳐가면 이 벌은 다른 동료에게 알리게 되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한다. 대군의 도봉이 일어나면 당하는 쪽의 벌통에는 한 방울의 꿀도 남지 않게 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봉군의 도망 또는 봉군의 멸망을 가져 오는 일도 있다. 소문을 관찰하면 도봉은 나갈때 복부가 팽대해 있으나 수밀을 하는 벌들은 반대로 들어올 때 복부가 팽대되어 있고, 나갈 때는 가늘어진다. 
  문전에서 많은 벌이 엄중 경계하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문전의 경계가 허술하면 도봉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세군이나 무왕군(無王群)은 도봉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또한 무밀기에 소문에다 훈연하면 소문을 경계하는 벌을 물러서게 하는 결과가 되어 이 틈을 타서 도봉이 침입하는 일도 있다. 피해군에 도봉이 많이 침입하였을 때 벌통의 뚜껑을 열면 다수의 벌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심한 피해를 받은 봉군들은 상대방에 대한 판별력이 없어지며 도봉은 꿀이 있는 한 그치지 않는다. 꿀이 완전히 없어지면 도봉이 중지되나 이 때 다시 설탕액을 주면 도봉은 다시 계속한다. 

	 
	 
	 
	 
	 
	 

	 
	 
	나. 도봉의 처리 
  심한 도봉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소문을 차단하고 겉뚜껑을 열면 도봉은 도망쳐버린다. 겉뚜껑을 닫고 소문을 열면 다시 도봉이 모여든다. 이 때 소문을 막고 겉뚜껑을 열면 다시 도봉은 도망친다. 이 때 겉뚜껑을 덮고 소문이 차단된 채 암실에 격리시키거나 또는 폐쇄된 상태로 4~5일 놓아두면 내부가 정돈되고 외적에 대한 판별력이 다시 회복된다. 처음에는 소문을 좁게 열어 벌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도봉의 내습을 살핀다. 그래도 다시 도봉이 내습하면 피해군을 양봉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옮겨 놓는다. 
  도봉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군을 강군에 함봉시키기도 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가해군과 피해군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주는 일도 있다. 

	 
	 
	 
	 
	 
	 

	 
	 
	다. 도봉의 예방 
  도봉은 발생초기에 빨리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도 늘 도봉이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몇 가지 주의점을 들면 봉군의 세력을 강하게 유지시키고, 벌통 내에 벌들이 보호할 수 없는 곳에 꿀을 많이 보유시키지 않으며, 무밀기에 꿀이나 설탕액을 노출시키지 않고, 소문을 좁혀 소문의 방어력을 크게 해주며, 급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녁에만 실시하며, 급이를 할 때는 강군에 다량 급여한 다음 저밀소비를 빼내어 약군에 넣어주는 것이 좋다. 

	 
	 
	 
	 
	 
	 

	 
	3. 방서
  여름철 무더운 날에 햇볕이 벌통에 직사하게 되면 벌통 내의 온도가 높아져 벌들은 그들이 종사하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소상의 밑판이나 소문 앞에 선풍(煽風)에 전념하고 물을 구하여 서열(暑熱)에 대항하려 한다. 이와 같은 대항에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분봉열이 발생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봉군이 도망하는 예가 있으므로 혹서가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이들에 대비하여 적당한 방서(防暑) 관리를 해야 한다. 보통 벌통의 겉뚜껑은 비를 막기 위해서 아연판으로 덮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더욱 여름철 햇볕의 직사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 쉽다. 먼저 이들을 혹서로부터 방호하기 위해서는 벌통을 낙엽활엽수 그늘 밑에 놓아두는 것이 좋다. 그 외에 는 벌통 위에 볏짚으로 된 이엉이나 거적을 덮어 방호하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덮어두기도 한다. 더욱 이상적으로 한다면 벌통이 있는 곳에 4자 이상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수수대나 조짚으로 엮은 발을 쳐주어도 된다. 그러나 초심자는 갑자기 무더운 날씨에 부딪쳐 봉군이 소문 앞에 산재하게 되면 벌통 내의 환기만을 생각하여 벌들 자체의 습성을 무시하고 관리하려는 일이 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겉뚜껑 밑에 있는 내피를 제거하지 말고 소비와 소비 사이를 넓혀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벌통 밑에 있는 이동용 공기창을 열어 놓거나 벌통의 겉뚜껑을 약간 열어 놓는일 등은 오히려 봉군에게 해를 줄뿐 아무 소용이 없다. 

	 
	 
	 
	 
	 
	 

	 
	4. 해적의 방제
  여름철은 또한 꿀벌의 해적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이들 해적을 방제하여 봉군의 안전을 모도하는 것은 여름철 봉군관리의 주요한 행사이다. 이들 해적 중 소충, 잠자리, 말벌, 개미, 거미, 두꺼비, 개구리 등은 중요한 해적들이다. 저녁 때 이슬이 내릴 무렵이 되면 두꺼비나 개구리가 소문 앞 착륙판(着陸板)에 올라 앉아 다수의 꿀벌을 식해한다. 또한, 말벌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꿀벌을 해쳐 심하면 전 봉군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에 관해서 늘 주의하고 구제해주어야 한다. 

	 
	 
	 
	 
	 
	 


